
질의와응답 

덜훌 문화재관리국이 관리하는 각 능·원의 도로변 입구에 관람객을 위 

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바， 그 가운데 ‘헌인릉’에 대하여 관광객 

일부가 능이 하나인 것처럼 잘못 인식할 수가 있다거나 표기가 잘못 되 

었다고 문의해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표기는 ‘헌릉·인릉’， ‘헌 

· 인릉’， 그리고 현행대로 ‘헌인릉’ 퉁 세 방법이 있올 듯한데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까? (문화재관리국) 

템 결론부터 말하면 ‘헌인릉’의 표기는 현행 표기를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지명은 한 단어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헌풍· 인릉’ 

은 두 단어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가운렛점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헌·인릉’은 ‘헌릉·인풍’보다도 조어법상으로는 더 안정되지 못한 형태 

입니다. 뜻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헌 · 인’릉인지 ‘헌릉 · 인릉’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단어가 가운렛점을 

가졌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이에 비하여 ‘헌인릉’은 지금까지 써 오던 표기이고 

조어법상으로 제일 안정된 상태이면서 한 단어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람 

잭이 능이 하나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릉’， ‘서오릉’， ‘태강릉’， ‘선정릉’， ‘동구릉’， ‘서삼릉’ 풍의 능에 대하여 어차피 능 

의 이름만으로는 그 주인공을 알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인지 둘인지 안다는 것 

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전수태) 

똘흡 현재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차내 안내 방송을 [설릉]으로 발음하 

여 방송하고 있는데 일부 이용 숭객들이 [선능]으로 발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 떻게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 

η~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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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 ‘선롱’의 표준 발음은 [설롱]이 맞습니다. 문교부 고시 제88-2호(1988. 9. 
19.)로 되어 있는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 제20항에는 ‘L’은 ‘ E ’의 앞이나 뒤 

에서 [2.]로 발음한다고 하여 ‘난로’， ‘신라’， ‘천리’， ‘광한루’， ‘대관령’， ‘칼날’， ‘물 

날리’， ‘줄넘기’ 퉁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을 달아 ‘의견란’， ‘엄 

진란’， ‘생산량’ 퉁 몇 단어는 ‘ E ’을 [L]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2.]로 발음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선릉’을 [선능]으로 발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 사람틀의 말 사용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사랍들이 

그렇게 발음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태풍’， ‘서오릉’을 [태농J. [서오 

능]으로 발음하는 사랍이 있다 하여 이를 표준 발음으로 삼올 수는 없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선롱’의 표준 발음은 [설릉]일 수밖에 없습니다(전수태) 

똘흡 한글 맞춤법 제49항에 따르면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49항의 해셜에서는 이 때의 고유 명사는 모든 고유 명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만을 지 

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제49항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려 주십시오(임다울， 경기도 고양사 일산3동) 

맴 제49항에서 규정한 고유 명사는 모든 고유 명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올 가리키는 고유 명사(사실은 고유 명사구)만을 지 

칭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첫째， 본문과 해설에 제시된 예들이 모두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을 가리키 

는 고유 명사업니다. 해셜에 따르면 본문에서 언급한 “단위”는 어떤 체계를 가지 

는 구조물에서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지시 대상물로 파악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입니다. 예컨대， “서울 대학교 인문 대학 국어 국문학과”는 “서울 대학교 / 인 

문 대학 / 국어 국문학과”라는 세 단위로 나뉘고 “한국 상업 은행 재통 지점 대 

부계”는 “한국 상업 은행 / 재동 지접 / 대부계”라는 세 단위로 나뉘므로 각각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와 “한국상업은행 재동지점 대부계”로 역 

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에서 언급한 대상이 해설에서 구체화한 예는 또 있습니다. 한글 맞 

춤법 제47항에 따르면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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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해설에 따르면 이 때의 보조 용언은 모든 보 

조 용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과 의존 명 

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만을 가리컵니다. 따라서 제49항의 

본문 내용을 해셜에서 구체화한 일은 그리 특이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에는 우리의 해석에 맞지 않는 규정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 11항의 [붙임 5]에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불임 4에 준하여 적는 

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때의 고유 명사는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올 가 

리키는 고유 명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된 예로 

제시된 “서울여관”， “신홍이발관” 따위는 모두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을 가 

리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49항에서 언급한 고유 명사의 범위와 

제 11항에서 언급한 고유 명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만약 제49항의 내용이 모든 고유 명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우랄 

산맥” 따위의 지명도 모두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나 이는 수용키 어렵습 

니다. 첫째， “우랄 산맥”이 어떤 “단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3절 제l항을 준용하면 띄어 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3절 제1항의 내용은 아래 질의·웅답 참조.) 

이처럽 두 규정(제49항과 제11항)이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일 때에는 어느 규정 

이 상위 규정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9항은 “제5장 띄어쓰기”에 속 

한 조항이고 제11항은 “제3장 소리에 관한 것”에 속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제49항과 그 해설의 내용을 상위 규정으로 판단하여 이를 표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49항은 모든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서울 대학교 

인문 대학 국어 국문학과”나 “한국 방송 공사 경영 기획 본부 경영 명가실 경영 

평가 분석부”류의 띄어쓰기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들 예 

는 전형적인 고유 명사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제49항의 취지는 이처럼 

복잡한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가리킬 때 단어마다 띄어 쓰도록 하면 이것이 하 

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나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경영평가분석부”로 띄어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임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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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훌표준 발음법 제7항의 해설에서는 “밟으오” 형태를 제시하고 표준 발 

음법 제10항의 본문에서는 “밟소”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형태가 

모두 맞습니까? 아니라면 어느 형태가 표준입니까? 또 제12항과 제25항에 

서도 “훌소”， “닿소”， “많소”， “싫소” 따위를 제시하였으면서 제7항 해설에 

는 “안으오”， “물으오”， “미우오”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두 형태 

모두 맞습니까? 아니라면 어느 것이 표준입니까? 

(정예진， 경기도 고양시 대화통) 

맴 국어에서 ‘하오’할 자리에 쓰이는 ‘-오’와 ‘-소’는 “밟으오”， “밟소”처럼 함 

부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쓰이는 데 일정한 구별이 있습니다. 의문이나 

명서를 나타내는 ‘하오’체 어미는 받챔 없는 용언 어간이나 ‘ E ’ 받침으로 끝난 

용언 어간 뒤에서는 ‘-오’ 형식으로 나타나고， 그 밖의 받침 있는 용언 어간 뒤에 

서는 ‘-소’ 형식으로 나타납니다.[예: 먹소(←먹-+-소) ， 가오(←가-+-오) ] 그리 

고 명령을 나타내는 ‘하오’체 어미는 받첨 없는 용언 어간이나 ‘ E ’ 받침으로 끝 

난 용언 어간 뒤에서는 ‘-오’ 형식으로 나타나고 그 밖의 받침 있는 용언 어간 뒤 

에서는 ‘-으오’ 형식으로 나타납니다[예 : 먹으오(←먹-+-으오) , 가오(가-+­

오)]. 따라서 질문하신 형태가 모두 의문이나 평서를 나타낸 경우라면 “밟소”， 

“훌소”， “닿소”， “많소”， “싫소”， “안소”， “묻소”， “맙소”가 되어야 하며， 이들이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밟으오”， “훌으오”， “닿으오끼 “*많으오”， ”싫으오”， 

“안으오”， “물으오”， “*미우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용사인 “많다”， “싫 

다”， “맙다”는 명령을 나타내는 ‘-으오’가 불올 수 없으므로 “많소”， “싫소”， “맙 

소” 따위만올 맞는 어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글 맞춤법 제18항의 내용도 다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18항에 제시되었던 “그럽니다”， “까맙니다” 따위는 1994년 12월 16일에 열린 

국어 심의회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 E ’ 받침으로 끝난 용언 어간이 

나 받침 없는 용언 어간 뒤에서는 “- 닙니다”가 쓰이고 그 밖의 받침 있는 용언 

어간 뒤에서는 “-습니다”가 쓰인다는 표준어 규정 제17항의 내용과 상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까쌓다”는 모두 ‘ E ’ 이외의 받침 있는 용언에 해당되므 

로 “-습니다”가 붙어야 하는데， “그러오”， “까마오”는 “그렇-”， “까쌓"에 “-님 

니다”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잘못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글 맞춤법 제18항의 “그러오”， “까마오” 역시 삭제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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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까닿다”는 ‘근’ 이외의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해당되 

고 형용사이므로 이에 ‘하게’할 자리에 쓰이는 평서나 의문의 어미가 붙은 형태 

는 “그러오(←그렇-+-오) " “까마오(←까닿 + 오)"가 아니라 “그렇소(←그렇 
-+-소)"， “까닿소(←까닿-+소) "이기 때문입니다(임동훈) 

끊힘 남한과 북한의 외래어 사용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많이 쓰이 

는 외래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정옥， 울산시 중구 반구동 62-7) 

댐 남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남북한의 초·중·고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태한 것은 국 

어과 교육이 국어를 올바르게 익혀 일상적인 언어 생활을 원활히 하고， 인격을 

형성하며， 국민 문화의 전숭·창조와 국어 개선에 이바지하는 교육이기 때문입니 

다. 

남한의 국어 교과서에 쓰인 외래어 수는 266단어로 북한의 129단어보다 두 배 

가 조금 념습니다. 그리고 고빈도 순위 33위까지 볼 때 남한의 국어 교과서에는 

정보， 위락(황樂)， 통신과 스포츠 관련의 외래어가 많이 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보， 위락， 통신 관련어로 ‘텔레비전’， ‘라디오’， ‘컴퓨터’， ‘비디오’ 퉁이 있고， 

스포츠 관련어로 ‘스케이트’ ‘서울올림픽’， ‘장애인올림픽’， ‘올림픽’ 동을 들 수 있 

습니다. 

역시 고빈도 순위 33위까지의 북한 교과서의 외래어는 군사 관련 용어와， 이기 

(利器)나 건조(建造).생산 관련 용어가 많이 쓰임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 관련 

용어로 ‘땅크’， ‘빨찌산’， ‘삐라’ 퉁이 있고， 이기(利器)나 건조(建造) .생산 관련 용 

어로 ‘톤’， ‘뜨락또르’， ‘세벤트’， ‘아빠트’， ‘불도젤’， ‘콘베아’ 동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한 교과서에서 쓰인 외래어 빈도순 50 내외와， 1990년대 남북한 신 

문 ·잡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한자·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19앉' 1992， ‘북한 

의 한자어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1993, 국립국어연구원 참조)를 곁들인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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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한 북 한 

순위 ’90 교과서 ’90 신문·잡지 ’91 신문·잡지 ’90 교과서 % 신문·잡지 

텔레비천 팀 팀 땅크 메터 

2 스케이트 달러 달러 톤(단위) 유엔 

3 버스 아파트 아파트 딸찌산 파쏘 

4 에너지 컴퓨터 쿠데타 뼈스 에네르기 

5 호텔 호텔 뼈라 땅크 

6 리듬 프로그램 그룹 뜨락또르 퍼l지(면) 

7 메리 크리스마스 그룹 프로그램， 프로 트령크(가방) 

8 컴퓨터 프로 서비스 부르죠아 ] 이씨 (EC) 

9 피아노 메달 을링픽 중심모멘트 텔레비혼 
10 미터 올림픽 컴퓨터 프로(%) 맑스레닌주의 ] 
11 0] 미지 그El 프로， 프로페셔널 뼈스 

12 오엘 (O.L.) 시리즈 버스 세멘트 리무진 ] 
13 서울올림픽 서비스 유엔 잉크 키로그랍 

14 클로버 버스 왈츠 프랑(단위) 

15 올립픽 그Ei-i-I 고E -I- 쁨럭 

16 장애인을링픽 ] 시즌 가스 불도첼 인테리 

17 아파트 홈런 센터 아빠트 

18 크리스마스 스포츠 페놀 도마도 - 키로메타 

19 플랫폼 카드 홈런 라지오 호텔 

20 비디오 게임 포스트 모더니즘 볼쉐위크 블레씬 
21 스포츠 세미나 콜레라 부르죠아사회 쁨라야 
22 크레파스 돼시 택시 스케트 헥타르 
23 킬로미터 센터 시스댐 콘베아 가트(GATT) -
24 테이프 드라마 쿠르드 꼬녁이카 - 그랍 
25 센티미터 - 유엔 드라마 메터 깝빠니야 
26 앨리베이터 가스 세미나 바라크 딸라 
27 장르 플레이오프 사이클 에치카 미싸일 
28 장애인올림픽대회 코치 이미지 콩크리트 앤시엔대NCND) -
29 코스모스 시스댐 에너지 키로그랍 맑스주의 

30 트럭 - 모델 카드 키로메터 뷰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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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한 북 한 

순위 ’%교과서 ’%신분잡지 ’91 신문잡지 ’90 교과서 ’%신분잡지 l 

31 금메달 포인트 스포츠 에이즈 

32 나일론 파일 챔버리 헤이(강탄사) 테프 

33 베란다 테니스 시즌 고뿌 피아노 

34 스케이트장 리그 바이올린 꼬마땅크 땅크병 -
35 울림마이크 에너지 스카우트 넥타이 뜨락또르 

36 천연가스 세트 에이즈 로라차 레스링 

37 카드 피아노 코스 미리 볼쉐비크 

38 가스레인지 스타 피아노 반땅크수류탄 부르죠아 

39 고대올링픽 마라톤 세트 뼈스정류소 블로크 

40 근대올렴픽 소프트웨어 」까‘ ìf::"': 슬라크 비타민 

41 노벨문학상 비디오 포인트 아라비아수자 세멘트 

42 노벨상 오페라 우루과이 라운드 아스팔트길 센치메터 

43 달러 챔피언 인터뷰 아카시아 에프16 

44 메모 시멘트 메달 에리 유네스코 

45 -'f-_g_ <rÓ j- 월드컵 오페라 와트시 이4(E4) 

46 스커트 팬 ;<..!-_g_ 인테리 콤뮤니케 

47 슬래브 패션 시리즈 쪼봉 콩크리트 

48 아이스크립 i“T~λ 게임 카메라 콩클 

49 안테나 페레스트로이카 오케스트라 크레용 키로와트 

50 인서트 마르크 이데올로기 펜 태로 -
51 코스모스꽃 스키 ] 인플레이션， 인플레 펜대 

52 택시 재즈 테니스 프로레타리아 -

53 톤(단위) 마크 ] 패례스트로이카 

54 률렵 배렬 

55 퍼센트 

56 페인트칠 

57 호텔 
( ※ 표에서 상하로 묶은 것은 같은 순위임을 나타냄.) (김회진) 


